
우유 섬유 대량생산 본격화
독일, 우유 추출 단백질로 섬유 만들어 … 세탁 가능

우유의 단백질에서 추출한 카제인으로 만든 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될 전망이다.

독일의 생화학자 겸 패션 디자이너인 앙케 도마스케는 우유의 단백질에서 추출한 카제인(Casein)으로 만든

섬유인 <Qmilch>를 2012년부터 대량생산할 예정이라고 11월16일 밝혔다.

<Qmilch>는 영어의 질(Quality)과 독일어의 우유(milch)를 합한 말로, 실크처럼 부드럽고 빨거나 말리는 것

도 가능하며 독일섬유연구협회(GTRA)로부터 혁신상도 받은 바 있다.

도마스케는 “1930년대부터 우유 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아크릴 비중이 컸다”며 “화학제품이 아닌 유기

제품만으로 섬유를 만들어 화학섬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2년간의 연구 끝에 우유를 단백질 가루로 만들어 끓인 뒤 압력을 가해 섬유로 만들었다”며 “현재 ㎏당

생산가격이 20유로로 일반 섬유보다는 비싸지만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”이라고 예상했

다.

일부 자동차기업 및 의료산업체가 좌석 시트나 침대 시트용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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